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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청소년의 진로정

체감 집단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 자료 중 초4 패널 6년차인 중3 학생 1,98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정체감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특성 요인

의 건강상태, 가족특성 요인 중 부모학력, 경제수준, 부모 양육태도, 심리적특성 요인의 자아

정체감과 자아존중감, 학교특성 요인 중 교사관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왔다. 둘째, 진로정

체감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자아정체감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진로정체감이 높거나 낮은 집단에서는 교사관계가, 중간인 집단에서는 부모 양육태도

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부 집단에서는 모 학력은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

이 있었으나 부 학력은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넷째, 진로정체감이 높은 집단은 자아정체

감과 교사태도가 높은 집단으로 나왔는데 자아정체감과 교사태도는 진로정체감에 상호보완

적인 관계가 있었다. 다섯째, 진로정체감이 낮은 집단은 자아정체감과 교사관계 외에도 양육

태도와 모 학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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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성인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자아의 형성과 더

불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독립적인 개체로 살

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즉, 경제

적․사회적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직업을 가지

고 경제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성

인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올바른 진로 결정을 

하는 것은 청소년기 매우 중요한 과업중 하나이

다. 특히 청소년기에 확립된 진로정체감은 원하

는 대학의 학과 진학에 용이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

기로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기 시작하

면서 자신에 대한 실존적 질문과 동시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염서

영, 진정아, 2017). 특히 중학교 시기는 올바른 

자아이해의 바탕 위에 직업에 대한 탐색을 최초

로 시작하는 시기(차복순, 2010)로 교육부에서

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2015년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

로 운영하여 체험 중심의 장래 진로를 탐색하도

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을 3

개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5). 

하지만 여전히 직업탐색보다는 진학을 위한 학

습 중심의 교육이 중학생 시기에 많이 이루어지

고 있어 개인의 적성과 흥미 위주의 진로선택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잘못된 진로선

택은 이후 학업중단 요인이나 장래를 준비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진로정체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주석진, 

2013). 이 시기의 진로정체감 은 고등학교 시기까

지 연속적인 진로발달단계를 이어가게 되고, 결국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따라 대학을 결정하게 되

며, 진로와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

기 때문이다(손연아 외, 2014). 

한편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동기, 흥

미, 적성 등을 원하는 직업역할과 연계하는 것으로

(Meijers, 1998), 본인이 선택한 직업진로와 관련

하여 안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희선, 선우현정, 2015). 진로정체감이 형성되

지 않으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불안감이 야기되며(손연아 외, 2014),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겪게 된다(김경준 외, 

2014). 특히 중학교 3학년은 1, 2학년에 비해 선

택의 폭이 넓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전

환기이며, 최초로 진로 선택이 요구되는 시기로 

진로정체감 확립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중요한 시기이다(김영애, 2014). 

그동안 학계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진로정체감과 관련된 변

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들(김미숙, 박

완성, 2009; 이현림, 김순미, 2007; 김정원, 김옥

인, 2007; 김희수 외, 2005; 박완성, 김미숙, 2009; 

손연아 외, 2014; 유태명, 홍향연, 2008; 피기용, 

2005; 한에스더 외, 2017; 황매황, 임은미, 2004)

과 교육학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높

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험효과 연구(신임선, 장

윤옥, 2012; 조병환, 2013; 정완진, 1999; 최선영, 

홍지영, 2013)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구체적으

로 어떠한 특성을 가진 청소년 집단에서 진로정

체감이 높고, 또 어떤 특성을 가진 청소년 집단에

서 진로정체감이 낮은지에 대한 분류와, 예측을 

위한 묘사적 성격의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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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관련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에서 영향요인으

로 확인된 변수들로는 성별, 성적 등의 개인특성요

인(김민정, 2012; 김성경, 2014; 손진희, 2014; 채

진영, 2009)이 있으며,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

아탄력성 등의 심리특성요인(강혜영 외, 2010; 윤

삼희, 2004; 피기용, 2005; 홍향연, 유태명, 2008)

이 있다. 그 외에도 모소득, 부모학력, 부모의 양육

태도, 기대수준 등의 가족특성요인(염서영, 진정아, 

2007; 이미영, 2016; 이현림, 김순미, 2007)과, 학

교생활적응, 또래관계, 교사관계 등의 학교특성요

인(박은정 외, 2016; 이상길, 2006; 조윤희, 2009) 

등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다양한 개인별 특성과 

심리특성, 가족특성, 학교특성 등의 방대한 요인

들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들 

특성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으며, 진로

정체감에 어떤 순위로 영향을 미치는지, 진로정

체감 향상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인들 

간 상호관련성과 이들의 특성을 분류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연구들에서는 잠재성장모형(노자은, 

정미나, 2017; 이은경 외, 2017; 조한익, 김영숙, 

2016)이나 잠재전이분석(봉초운 외, 2018)을 활

용한 종단연구가 진행되면서, 진로정체감 잠재계

층을 분류하여 진로정체감의 발달에 따른 관련변

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진

로정체감의 특성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중

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따른 진로

정체감 변화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연구들은 선형분석으로 개인과 환경적

인 차원에서의 전반적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

석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전체 요인들 중

에서 진로정체감 형성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관련 변인의 순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예측요

인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진로정체감이 높은 청

소년 집단(안전군)과 낮은 집단(위험군)을 분류하

여 각 집단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의사결정나

무분석은 다수의 관련요인들 속에서 산출되는 일

정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어 새로운 설명모형을 산

출하기 때문에, 관련요인들의 단편적인 관련성이

나 영향을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청소년의 진로정

체감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요

인들 간의 상호적(interactive)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결정하는 개인, 심리, 가

족, 학교특성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어느 

요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예측되는지를 파악해보

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KCYPS의 초4 패널의 

6차년도 자료의 약 2천명의 중3 학생을 연구표본

으로 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선정하고, 진로정체감이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분류하여 안심군과 위험

군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 집단별 특성

에 대한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어 보다 정확한 분

석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는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고등학교

에서 진로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청소년 진로 

문제를 상담해야 하는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교육

복지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증적인 정

보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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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1)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정체감(identity)은 주체성, 자기정의, 존재증명, 

자기가치, 자각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용어

인데,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뚜렷하고 지속적

인 자기개념 혹은 명확한 진로계획(김정원, 김옥

인, 2007)이라 할 수 있다.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안정된 상

(picture)을 기반으로 개인이 지각한 자신의 목

표, 흥미, 재능에 대해 명확하고 안정된 인식을 소

유하고 있는 정도(Holland, 1987)를 의미하는 것

이며, 직업에 대한 목표, 흥미, 능력 등에 관한 안

정된 정체성(신임선, 장윤옥, 2012)을 말한다. 이

와 같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생각하며, 

직업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성인사회에서 자신

의 생활을 영위하는 일의 세계를 결정하는데 도

움을 준다(피기용, 2005). 

진로는 개인의 노동과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이나 여가활동 등의 생활양식, 또는 개인

의 가치관과 태도 등 인간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만족한다는 것

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지

순, 2016). 따라서 성인 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청

소년기에 올바른 진로정체감을 갖는 것은 청소년

의 성장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강혜영 외

(2010)는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을 꼽았는데 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고, 둘째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수집이다. 자신이 평생 걸어야 할 바

람직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

신과 가치관에 대한 성찰과 자신의 적성, 흥미, 그

리고 성격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를 바탕으로 스스로 직업세계에 대해 이해의 폭

을 넓히고, 진로선택에서 자신의 직업 가치관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Super(1955)는 진로발달 이론의 핵심을 ‘자아

개념’이라고 보고, 심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그는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속성을 

기반으로 부모, 친구, 또는 교사 등 주변의 의미 

있는 타자를 포함한 환경요인에 상호작용하여 성

인으로 발달해 나간다고 보았다(차복순, 2010). 

따라서 성공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하며(Herr, Cramer & Nilles, 2004), 효과

적인 경력관리와 목표설정, 의사결정을 할 수 있

어야 한다(Anakwe, Hall & Schor, 2000).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자아정체감의 증가에 

따라 안정적으로 증가하며(손연아 외, 2014; 이은

경 외, 2017),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 삶의 만

족도 등 개인의 심리적 요인(강혜영 외, 2010; 봉

초운 외, 2018)과 부모양육태도, 또래친구와 교사

관계 등의 환경적 요인(봉초운 외, 2018)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크게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이를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노자은, 정미나, 2017; 봉초운 외, 2018). 개인적 

요인은 개인특성 요인을 포함하여 자아와 관련된 

심리적, 또는 정서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

며, 환경적 요인은 다시 가족요인과 학교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요인

으로 성별, 건강상태, 성적만족도 요인과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을 선정하였으며, 

가족요인으로는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와의 관

계, 부모양육태도를, 학교요인으로는 학교생활에서 

겪는 인간관계, 즉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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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정체감의 예측요인 선행연구

(1) 개인특성요인

청소년의 개인특성요인과 진로정체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별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녀 간에 진로정체감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노소영, 2017; 윤삼희, 

2004; 조윤희, 2009). 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김민정, 2012; 박인숙, 한용준, 2017)

에서는 여학생이 높았고, 다른 일부 연구(김은진, 

2011; 이현주, 2008)에서는 남학생의 진로정체감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의 건강상태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

는 장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형성

하여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건강상태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윤란, 이상희, 2012; 

박연옥 외, 2017 재인용)에서는 건강상태(정신건

강)가 좋을수록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에 관한 수

행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업만족도

의 경우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은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정원, 김옥인, 2007; 이상길, 2007; 

이상필, 1990),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정체감에 미

치는 영향관계에서 학업성취도가 매개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박지영, 정현숙, 2016)

에서는 학업성취도가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으로 거론되는 진로결정과 

준비행동 및 진로성숙도를 변인으로 사용하였기

에 진로정체감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성적만족도를 변수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중학생의 학업만족도와 학

업성취수준은 대부분 교우관계나 성적만족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

능하다.

(2) 심리적 특성요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자

기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을 

의미하며(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진로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Maier & 

Herman, 1974). 자아정체감은 자신이 누구인지

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이해를 의미하며(최영란, 

송진영, 2017),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따라 진로정체

감이 안정적이고 높게 발달한다(손연아 외, 2014; 

Tiedeman, 1961).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손연아 외(2014)와 박완성, 김미숙(2009)의 연

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진

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정체감이 진로청

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박지순, 2016; 홍

향연, 유태명, 2008)이 있다. 특히 노자은, 정미나

(2017)와 이은경 외(2017), 조한익, 김영숙(2016)

은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중학교 시기는 자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자신

에 대한 정체감이 서서히 형성되는데(공인규, 2008), 

이렇게 형성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

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 가족 특성요인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가족특성요인과 관

련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노자은, 



88 ▪ 사회과학연구 제29권 4호(2018)

정미나, 2017; 박지영, 정현숙, 2016; 봉초운 외, 

2018; 채진영, 2009; Diemer & Blustein, 2007; 

Hargrove et al., 2002; Shin & Keller, 2013)

이 다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가 긍정

적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며(박지영, 정현숙, 2016), 부모

의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상길, 2006; 이현림, 김

순미, 2007; 이현주, 2010)

박지영과 정현숙(2016)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

용, 심리통제, 행동통제 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

고 이러한 양육태도가 학업성취도를 매개로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남학생의 

경우는 수용, 심리통제, 행동통제 양육태도가 진로

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여학생의 경우

는 수용적 양육태도만이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였다. 

채진영(2009)은 부모 학력, 소득수준, 애착, 감독 

등 부모관련 변인과 학업관련 요인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경로에서, 학업성적과 부모학

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득수준은 

유의미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진로발달에 관한 권소희(2000)의 연

구에서는 연령보다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 진로발달에 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서인해와 장선아(2017)의 연구에서는 부학력, 모

학력, 그리고 가정 경제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

이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이

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봉초운 외(2018)는 중학생의 진로정체감 잠재

계층을 ‘성취집단’, ‘유예집단’, ‘혼미집단’으로 분

류하고,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성취집단’, ‘안

정집단’, ‘유동집단’으로 나누어 청소년을 둘러싼 

개인적․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영향요인을 분

석하였다. 여기서 개인적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자

아정체감, 삶의 만족도를 선정하였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우관계 및 교사

관계로 설정하였다. 중학교에서는 자아정체감, 삶

의 만족도, 교사관계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쳤고,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관

계, 교우관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봉초운 외, 2018). 

(4) 학교 특성요인

진로정체감과 관련된 학교 특성요인을 살펴보

면, KCYPS에서 학교적응을 의미하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요인이 있다. 학교

적응은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흔히 

보고되고 있다(김성경, 2015). 본 연구에서는 이

미 개인 특성요인으로 성적만족도를 포함하였기

에 여기서는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친구관계는 진로정체감을 

높이며(박은정 외, 2016; 이경선, 2009), 교우관계

가 중학교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고등학

교에서는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봉초운 외, 2018). 그러나 노자은, 정

미나(2017)의 연구에서는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문은식(2015)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자

아정체감을 경로하여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에스더 외(2017)

의 연구에서도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KCYPS의 또래애착은 친구들에 대한 신

뢰와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우관계가 좋

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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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또래애착과 교우관계의 영향을 같은 맥락으

로 볼 수 있다.

교사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사와

의 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의식이 높았으며(이난향, 

1997; 이상길, 2006), 교사관계가 중고등학생 진

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노소영, 2017). 봉초운 외(2018)의 

연구에서는 교사관계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에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노자은, 정미나(2017)의 연구에

서는 교사관계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관

계가 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일부 있으나(문주희, 2012; 

유수필, 2013), 전반적으로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봉초운 외, 2018; 이상길, 2006; Lopez, 1989; 

Nazli, 2007).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분석방법으로 의사결정나무모형

을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모형의 산

출변수는 중3 학생의 진로정체감이고, 투입변수

는 개인특성요인으로 성별, 건강상태, 성적만족

도를, 심리특성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정

체감을, 가족특성요인으로는 부모학력, 부모직업, 

경제수준, 부모양육태도를, 학교특성요인으로는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주요 변수로 선정하였

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자료에서 중3학년

을 대상으로 하였다. KCYPS 자료는 2010년부

터 전국 초1, 초4, 중1의 학생을 대상으로, 16개 

광역시․도별로 층화표집하여 매년 추적 설문조

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첫 시기를 고등

학교 진학을 앞 둔 중학교 3학년 시기로 보고, 초

4 패널 6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

상은 초4패널 원자료의 2,378명이며, 결측값을 제

외한 1,98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1) 독립변수

개인특성 변수에 있어 성별은 1=남자, 2=여자

의 이진변수로 하였으며, 건강상태와 성적 만족도

는 1=매우 불만, 2=약간 불만, 3=약간 만족, 4=매

우 만족 등 4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심리적 특성 변수의 자아존중감은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

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등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이 높은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Cronbach α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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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은 KCYPS의 개인발

달영역 중 사회, 정서발달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나는 계

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남들의 좋은 생

각을 기다리기 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등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

체감이 높은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Cronbach α 값

은 .814로 나타났다. 

가족특성 변수에 있어 부모학력은 1=중졸이하,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5=대졸 이상으로 

하였고, 부모직업은 1=관리/사무/군인직, 2=서비

스판매직, 3=농어업직, 4=노동직으로 하되 어머

니 직업에서는 여기에 주부를 추가하였다. 경제수

준은 1=못 삼, 2=약간 못 삼, 3=보통, 4=약간 잘 

삼, 5=잘 삼 등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모양육태도는 KCYPS의 양육방식 Ⅰ에서 애

정을, 양육방식Ⅱ에서 방임을 부모양육태도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노소영(2017)이 진로

정체감 영향요인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

게 하신다’ 등의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좋

은 것으로 하였다. Cronbach α값은 애정은 .817, 

방임은 .712로 나타났다.

학교특성 변수로 KCYPS 교육환경 중 학교생

활영역에 해당하는 학교적응 중에서 Likert 4점 

척도인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우관계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

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관계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

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좋은 것으

로 하였으며, Cronbach α값은 교우관계는 .836, 교

사관계는 .781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진로정체감은 ‘장래에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분야

가 있다’, ‘부모님이 내가 원치 않는 전공학과를 강

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장래에 어

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등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Cronbach α값은 .847로 나

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통계 패키지 SPSS 18.0을 

사용하여, 첫째, 연구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적용하기 

전 사전 분석으로, 투입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t 

검증과 분산분석의 F 검증, 연속형인 경우 진로정

체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산분석의 경

우 S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의사결

정나무(Decision Tree) 모형을 사용하여 진로정

체감이 높은 집단과 진로정체감이 낮은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의사결정나무모형의 설정은 

적합성 검정에 근거하여 정지규칙 최대한의 나무

깊이(maximum tree depth)는 7수준으로 하였

으며, 최소한 부모노드(parent node) 표본 수는 

50명, 자식노드(child node) 표본 수는 30으로 하

였다. 예측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독립변인들의 분

리(splitting)와 병합(merging)의 기준은 0.1(level 

of significance alpha= 0.1) 수준으로 설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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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드수가 너무 커지면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가지수와 깊이 등을 제한해야 한다. 

의사결정모형의 적합성을 판별하기 위하여 단

순임의추출법에 의하여 훈련 집단(training set)

과 타당화 집단(validation set)을 7:3 비율로 나

누고, 훈련 집단에서 의사결정트리 모형을 적용한 

후 타당화 집단에서 교차타당성 평가를 실행하였

다. 분석 결과 훈련 집단(m=0.321, se=0.12), 타

당화 집단(m=0.319, se=0.09)로 두 집단의 차이

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일반화에 무

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의사 결정 트리는 일종의 흐름도(Flowchart)

로써, 내부 노드(Internal node; 말단을 제외한 

모든 노드)는 속성(Attribute)을 테스트하고, 테

스트의 결과에 따라 분기(Branch)해서 종착지점

(Terminal node)인 리프 노드(Leaf node)로 클

래스 라벨을 결정짓는 트리 구조를 말한다(Jiawei 

Han, 2011). 트리의 최상단 노드는 루트(Root)라

고 하며 훈련 데이터를 입력하면 클래스 분류 알

고리즘으로 클래스를 분류해 내는 것이다(박선숙, 

2018). 분류 규칙이 일정 이상의 정확성을 보장할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 튜플(Tuple)을 분류에 

적용하기 때문에 유의한 변수들만 트리에 표시된

다(박선숙, 2018).

본 연구에서 분석기법으로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통계방법들보다 결론 추출 과

정이 쉽게 이해가 되며(강현철 외, 2001), 투입 변

수의 상호작용효과나 변수변환에 관계없이 일관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Breiman et al., 1984)

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의사결정나무모형은 대용량의 구조적․비구조

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의 특성과 패턴 및 규

칙에 대한 예측요인을 탐색하고, 대상이 연관성을 

보이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유사집단화와 세

부군집화를 통해 예측 모형을 제공해 준다(Jamil 

& Mohd Shaharanee, 2014). 예측에 필요한 변

수와 규칙을 통계적, 수리적 알고리즘에 의해 찾

아내는 데이터마이닝 분석방법 중에서 대화식 의

사결정나무모형은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반

영하여 실증적 결과를 도출하는데 용이한 방법이

다(유세희 외, 2017). 즉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측을 통한 집단 

분류가 가능하고 이러한 집단의 특성을 중심으로 

관련요인에 대한 예측모형을 도출하는데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의 단일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상호작용(interactive) 방식의 의사결정나무

를 구축하였다. 상호작용(interactive) 방식은 목표

변수인 진로정체감과 관련성이 높으며, 연구자의 

경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독립변수를 모형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Talbot et al., 2009).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

<표 1>은 연구대상 중3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정리한 표이다. 전체 연구대상자인 초4패널 중3 

학생의 1,988명 중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전체의 

52.7%, 여학생이 47.3%로 나왔고, 건강상태는 약

간만족이 59.6%, 만족이 33.7%, 성적만족도에서

는 약간 만족(47.3%), 약간 불만(36.8%), 매우 만족

(9.8%), 매우 불만(6.1%)의 순으로 나왔다. 부 학력

에서는 대졸 학력자가 전체의 42.8%, 고졸학력자가 

38.5%, 모 학력에서는 고졸 학력자가 45.5%, 대졸 

학력자가 34.5%로 나왔다. 경제수준에서는 보통이 

63.0%로 과반이 넘었고, 약간 잘 산다가 25.3%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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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048 52.7

여자 941 47.3

건강

상태

매우 불만 14 0.7

약간 불만 120 6

약간 만족 1,185 59.6

매우 만족 670 33.7

성적

만족도

매우 불만 122 6.1

약간 불만 731 36.8

약간 만족 939 47.3

매우 만족 194 9.8

부 

학력

중졸이하 48 2.6

고졸 721 38.5

전문대졸 199 10.6

대졸 801 42.8

대학원졸 103 5.5

모 

학력

중졸이하 37 2

고졸 863 45.5

전문대졸 289 15.2

대졸 655 34.5

대학원졸 53 2.8

경제 

수준

못 삼 4 0.2

약간 못 삼 183 9.2

보통 1,254 63

약간 잘 삼 503 25.3

잘 삼 45 2.3

<표 1> 표본의 개인적 특성

2) 연구변수 기초분석

의사결정나무모형의 투입변수로 선정한 변수들 

중에서 중3 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전혀 영향이 없

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

해, 먼저 투입변수들 가운데 범주형 변수, 즉, 개

인특성 변수와 가족특성 변수에서 부모 학력과 

경제수준은 t검증이나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연속

형 변수, 즉, 가족특성 변수 중 부모양육태도와 심

리특성 변수, 그리고 학교특성 변수는 진로정체감

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형 투입변수와 진로정체감과의 t검증과 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 직업과 모 직업의 p값은 

유의하지 않아 중3 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전혀 상

관이 없는 변수로 판단하여 연구모형의 투입변수

에서 제외하였다(<표 2> 참조). 성별과 부모학력

은 p값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선행연구에서 영향

력이 증명되었으며, 남녀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는 관점에서 연구모형 투입변수로 사용하기로 하

였다. 그리고 건강상태, 성적만족도, 경제수준의 p

값은 모두 유의하여 이 변수들을 연구모형 투입

변수로 사용하였다. 

구분 분류 평균
표준

편차
t/F 값

p 값

(사후검증)

성별
남자 2.92 0.63

0.425 0.671
여자 2.91 0.59

건강

상태

매우 불만 3.03 0.69

14.111

0.000***

(c=b)

<(b=a=d)

약간 불만 2.98 0.57

약간 만족 2.84 0.57

매우 만족 3.03 0.66

성적

만족도

매우 불만 2.78 0.71

12.27

0.000***

(a=b=c)

<(b=c=d)

약간 불만 2.87 0.58

약간 만족 2.93 0.59

매우 만족 3.13 0.68

부 

학력

중졸이하 2.98 0.61

1.925 0.094

고졸 2.89 0.58

전문대졸 2.94 0.62

대졸 2.93 0.62

대학원졸 3.05 0.67

모 

학력

중졸이하 2.93 0.63

2.058 0.084

고졸 2.89 0.59

전문대졸 2.91 0.60

대졸 2.96 0.63

대학원졸 3.05 0.64

경제 

수준

못삼 3.09 1.00

11.205

0.000***

(b=c=d)

<(d=a)

<e

약간 못삼 2.83 0.60

보통 2.87 0.60

약간 잘삼 3.02 0.61

잘삼 3.30 0.58

* p <.05, ** p<.01, *** p<.001

<표 2> 범주형 투입변수와 진로정체감의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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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형 변수인 경우 진로정체감과 상관관계 분

석을 한 결과 상관계수의 p값이 모두 유의하여 연

속형 변수 모두 의사결정나무모형의 투입변수로 

사용하였다(<표 3> 참조).

부모양육

태도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감

교우

관계

교사

관계

0.304*** 0.335*** 0.446*** 0.316*** 0.310***

* p <.05, ** p<.01, *** p<.001

<표 3> 연속형 투입변수와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 

3)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집단별 특성을 

분류․예측하는 모형

중3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분류 역할을 하는 투입변수

로는 개인특성에서 성별, 건강상태, 성적만족도를, 

심리특성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을, 학교

특성에서는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가족특성에서

는 부모학력, 경제수준, 양육태도를 선정하였다. 분

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의사결정나무모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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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 나무구조 그림을 보면, 중3 청소년의 진

로정체감을 가장 잘 분류하는 것은 자아정체감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매우 낮은 

집단(No 1, 자아정체감<2.25)과 높은 집단(No 5, 

자아정체감>2.88)에서는 교사관계가 중요한 변인

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이 중간의 학생 집단 

중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No 2, 2.25<자아정체감

<2.62)에서는 부모양육태도, 모 학력, 건강상태 등

이 진로정체감을 구별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이 중간인 학생 집단 중 상대적으로 높

은 집단(No 4, 2.62<자아정체감<2.88)에서는 자

아존중감, 경제수준 등이 진로정체감을 구별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진로정체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을 분류하여 예측요인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진로정체감이 가장 높은 집단(노드16)은 자아

정체감이 최상이고, 교사관계가 높은 집단이었으

며, 그 다음(노드14)으로는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

단, 교사관계가 높은 집단, 자아정체감이 최상이

고, 교사관계가 낮은 집단(노드15)의 순으로 나타

났다. 즉, 중3 학생의 진로정체감에서 자아정체감

과 교사관계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높은 집단(노드21)은 자아정체감이 보통

이고, 자아존중감이 낮고,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

이다. 한편으로는 자아정체감이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고소득이나 권력형 직업을 미리 

포기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진로 길을 모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높은 집단

(노드24)은 자아정체감이 높고, 교사관계도 높고, 

아버지가 고졸 이상 학력자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진로정체감이 가장 낮은 집단(노

드17)은 자아정체감이 최하이고, 교사관계와 자

아존중감도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노

드20)으로는 자아정체감이 낮고, 부모 양육태도

가 보통이고 어머니 학력이 높은 집단으로 나타

났다. 진로정체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아버지 학

력이 높으면 아동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하지만 어머니 학력이 높으면 일부 부

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낮은 집단(노드9)은 자아정체감이 낮

고, 부모 양육태도도 낮은 집단이고, 네 번째(노드

25)는 자아정체감이 낮고, 부모 양육태도가 보통

이고 어머니 학력과 건강상태도 낮은 학생 집단

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노드18)는 자아정체감

이 최하이고, 교사관계가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

은 집단으로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도 

집단 순위 n(%) 평균 성격

고 

진로

정체감

1(노드16) 164(8.2) 3.588 (최상 자아정체감, 고 교사관계)

2(노드14) 100(5.0) 3.411 (상 자아정체감, 고 교사관계)

3(노드15)  44(2.2) 3.332 (최상 자아정체감, 저 교사관계)

4(노드21)  31(1.6) 3.282 (중 자아정체감, 저 자아존중감, 저 경제수준)

5(노드24) 155(0.9) 3.212 (상 자아정체감, 고 교사관계, 부 고졸이상)

저 

진로

정체감

1(노드17) 193(9.7) 2.503 (최하 자아정체감, 저 교사관계, 저 자아존중감)

2(노드20)  32(1.6) 2.516 (하 자아정체감, 중 양육태도, 고 모학력)

3(노드9) 182(9.2) 2.593 (하 자아정체감, 하 양육태도)

4(노드25) 298(15.0) 2.707 (하 자아정체감, 중 양육태도, 저 모학력, 저 건강상태)

5(노드18)  91(4.6) 2.712 (최하 자아정체감, 저 교사관계, 고 자아존중감)

<표 4> 진로정체감 집단분류 의사결정나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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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정체감이나 교사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학

생의 진로정체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독

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중학생 시기에 진로정체

감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시행되었다.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정체감을 결정하는 개인, 심리, 가족, 학교특성 요

인들을 찾아서 어느 요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작

용하는지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에 KCYPS 자료 중 초4 패널의 6차년도 자료 총 

1,98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변수를 투입하여 의사결

정나무모형을 적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3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분류에서 개인

특성요인에서 건강상태가 가족특성요인에서는 부

모학력, 경제수준, 부모 양육태도가 심리특성요인

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이, 학교특성요

인에서는 교사관계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둘째, 진로정체감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자아정체감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

타났다. 그 다음 영향변수로는 자아정체감이 높거

나 낮은 집단에서는 교사관계가, 자아정체감이 중

간인 집단에서는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정체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자아존중

감이, 자아정체감이 중간인 집단은 모 학력과 경

제수준이,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부 학

력도 진로정체감을 분류하는 의미 있는 변수로 나

타났다. 

넷째, 진로정체감이 높은 집단으로 자아정체감

과 교사관계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정체감과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대해 상

호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

체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교사관계 외에도 양육

태도와 모 학력도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

아정체감이 보통이고, 자아존중감이 낮고, 경제수

준이 낮은 집단도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아버지 학력이 높으면 아동의 진로정체감

에 일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어머니 학

력이 높으면 일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성적만족도와 건강상태, 경제수준, 성

별, 교우관계 변수는 진로정체감과는 깊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3 학생의 진로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박지순(2016), 손연아 외(2014), 염서영, 진정아

(2017), 홍향연, 유태명(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

로정체감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노자은, 정미나

(2017)와 이은경 외(2017), 조한익, 김영숙(2016)

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가치관과 적성․흥미․성격 등 자기에 대

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강혜영 외(2002)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둘째, 자아정체감 다음으로 교사관계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소영(2017), 이난향

(1997), 이상길(200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만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이 없다는 문주희

(2012)와 유수필(2006)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

았다. 또한 교사관계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변화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노자은, 정미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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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와도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교사관계

는 자아정체감이 높거나 낮은 집단에서만 매우 유

의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또 이 집단에서는 자아정

체감과 교사관계는 진로정체감에 상호보완적인 관

계가 있어 기존의 교사관계와 진로정체감과의 관

계 연구에서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

를 설명해주고 있다. 즉, 연구대상 중 자아정체감

이 높거나 낮은 집단의 비중이 높을 경우 교사관계

가 진로정체감에 의미가 있는 변수로 나오고, 자아

정체감이 보통인 집단의 비중이 높을 경우 교사관

계가 의미가 없는 변수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또 

자아정체감과 교사관계가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은 

자아정체감이 연구변수로 들어간 연구모형일 경우 

교사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아정체감이 연

구변수로 들어가지 않는 연구모형에서는 교사관계

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올 가능성

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연말에 진로교육법이 제정(2015. 12. 

23)되면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

2020년)을 통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적성이해와 

진로탐색을 목표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 2016). 그러나 본 연구의 중3학년에 대

한 조사 시점이 2015년인 것을 감안하면 중학교

에서는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자유학기제

와 연계하여 시행하기 이전 단계인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교사들에 대한 진로교육 지원이 부

족한 시기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교사와의 진로지

도 및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것에 의미

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보통인 경우에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자아

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기대수준이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

치지 않았으나,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진로정체감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염서영, 진정아(2017)의 연구

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 과잉 기

대감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자아정

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

공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부 청소년 집단에서 부의 학력이 높으

면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의 

학력이 높으면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이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권소희(2000)의 연구와 부모학력에 대한 서인해, 

장선아(2017)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부모의 높

은 기대수준이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박완성, 김미숙(200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

은 한국 사회에서 고 학력 어머니의 과잉 기대감

이 자녀의 진로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모에 비해 부의 학력과 경제

수준이 자녀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는 부분은 한국사회의 남성생계부양자모델과 가부

장적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해

서는, 부모의 학력과 지나친 기대감이 아닌 자녀에 

대한 존중과 긍정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자녀의 롤

모델로써의 부모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학력의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교육을 통

해 보다 독립적인 자녀양육 방법을 제공해줄 필요

가 있다.

다섯째, 진로정체감이 높은 집단 중에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예외적으로 자아정체감이 보통

이고, 자아존중감이 낮고,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

도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느 

정도의 자아정체감이 있을 경우에는 자아존중감

과 경제수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을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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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반증함과 동

시에 자아존중감과 경제수준은 영향을 미치는 요

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손연아 

외(2014)와 정주원(2014)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

며, 부모의 경제수준과 모학력이 진로정체감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김성경(2015)의 

연구와는 같은 결과이다. 이는 오늘날 청소년이 

추구하는 돈과 권력지향적인 가치에 대한 우려와

는 다르게, 진로선택에 있어서는 자신의 취미나 

적성을 우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면 다

행스런 측면이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와 대학이라는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

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진 

자아존중감보다는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선행분석으로 실시한 차이

검증에서 진로정체감과 유의적인 집단 간 차이를 

보였던 성적만족도와 건강상태, 경제수준은 진로

정체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성별과 교우관계도 예측요인에 포

함되지 않았다. 이는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진로정

체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노자은, 정

미나(201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면서 경제

적 요인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노자은, 

정미나(2017)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학업

성적(채진영, 2009)과 성별(김민정, 2012; 김은진, 

2011; 박인숙, 한용준, 2017; 이현주, 2008)이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며, 

성별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들(노수영, 2017; 윤삼희, 2004; 조윤희, 2009)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연구대

상과 분석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만, 조사 시점에 대한 차이로 환경이 바뀌었음을 감

안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저 진로정체감 집단에서 낮은 건강상태가 

약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성적에 대한 만족이나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비해 자아정체감, 교사관계, 

부모양육태도, 부모학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프로그램

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반면에 저 진로정체감 집단의 특성으로 나

타난 낮은 자아정체감, 교사관계, 양육태도, 자아존

중감, 모학력,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

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자아정체감이 가

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평상시 가정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학교에서도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협동적이

고 체계적인 노력과 교육이 따라야 한다. 특히 자

아정체감이 낮은 집단이라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에 따라 자아정체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나 자아정체감이 부족한 

청소년이라도 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

심과 대화를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

사의 진로탐색프로그램 진행에서 교사와의 긍정

적인 관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친밀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로지도나 진로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아정체감과 관계없이 교사와의 긍정적

인 관계를 통하여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담임교사

와의 대화공감도가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이상길, 2006), 교사

와의 공감적 관계형성 및 진로에 대한 교사의 관

심과 지도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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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

램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

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의 부재

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이 부족

하거나, 미래에 대해 불투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을 발

굴하여 자아개념과 자기이해를 주제로 한 심리상

담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중3 청소년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진로 

전환기에 있는 시기로, 그들에게 필요한 진로선택 

방향과 초점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진로상황에

서도 긍정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해결방법을 도모

하게 할 수 있다(McArdle, Waters, Briscoe & 

Hall, 2007). 따라서 그들이 성숙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및 교육

복지사들이 보다 효과적인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진로선택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점차 활

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적용

하여 진로정체감이 높은 청소년 집단과 낮은 집단

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는데 연구의 차

별성이 있다. 전통적 통계기법인 회귀분석은 전체 

자료에 대한 선형적․평면적 해석은 가능하나(유

세희 외, 2017), 요인 간 관계와 패턴, 의사결정 규

칙들을 찾아내어 숨겨진 지식과 패턴, 규칙을 탐

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의사결정나무모

형은 나무구조로 도표화하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

도 보다는 분석과정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더 

유용하다. 또한 중학교 3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 및 진로정체

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의와 다각적인 실천방안

을 마련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전국을 대표하는 KCYPS 패널자료

의 사용으로 인한 일반화에 유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측정변수의 사용에 있어 제한이 있음을 부

인할 수 없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정체

감을 결정하는 개인, 심리, 가족, 학교요인을 전체

적으로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밝힘으로써 청소년

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

였지만 각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개인 심리적인 특성요인을 보완하여 보

다 심층적이고 질적인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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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edictors of Career Identity in Adolescents 
Using a Decision Tree Model

Sun-Sook Park, Seok-Jin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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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groups by predictor adolescents 

based on their career identity using the decision tree model, which is one of the most common 

data mining techniques. For analysis, 1,988 students from the 6th year of the 4th panel of the 

KCYPS data of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were studied.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career identity classification were identified as health status amo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parent education level, family financial status, and parenting attitude among family 

characteristics, self-identity and self-esteem among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eacher 

relationship among school characteristics. Additionaly, self-identity was found to be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among determinants of career identity. Followed by, teacher relationship in 

groups with high or low career identity, and parenting attitude and self-esteem in the group 

with moderate career identity. While maternal education level had a negative impact on career 

identity, paternal education level had a positive impact. Furthermore, the group with high career 

identity consisted of students with high self-identity and high teacher attitude. Who had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career identity. Finally, in the group with low career identity, 

parenting attitude and moternal education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factors in addition to 

self-identity and teacher relationship. Based on these results, I would suggest practical plans 

to their career identity in adolescents growth period.

Keywords: Adolescents, Career Identity, Decision Tree Model, Predi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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